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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달의 칼럼

이달의�칼럼 로스쿨에서의 

바람직한 교육 논의

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인다고 로스쿨 

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며, 판례의 

단순한 암기로 변호사시험에서 높은 성적

을 거둔다는 주장도 맞지 않아 법조인 양

성의 큰 역할에 변호사시험이 절대적인 

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

있는 것 같다

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평가하

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. 그렇지만 로스쿨 

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이나 이를 위해 어떻

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제 각

각인데,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육에 절대

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

고 있는 것 같다.

먼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여 합격

률을 70~80% 수준으로 높여야만 로스쿨 

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. 합격

률 50% 수준의 현재 변호사시험은 사실상 

선발시험으로 운영되어 극소수 우수한 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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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주요 저서

- 형사소송법(제8판)

- 사례 형사소송법(제6판)

-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(공저)

- 형법판례 150선(공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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쿨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짧은 기간에 

집중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다는 불

안감으로 오로지 3년 내내 변시 합격을 

위한 공부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다는 

것이다. 그러나 자격시험화하면 합격

률이 당연히 올라간다는 보장은 있는

지 모르겠다. 그리고 서울대의 경우에 

올해 전체 합격률이 81.46%에 이르고, 

고려대와 연세대도 75.82%와 73.94%

였다. 중앙대의 초시 합격률이 100%

이면서 전체 합격률이 72.60%이고, 재

시부터 합격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

을 고려하면 서울대 등 3개 로스쿨의 

경우에도 초시 합격률은 거의 100%에 

가까울 것으로 보인다. 그렇다면 위 몇 

개 로스쿨의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합

격률이 높기 때문에 로스쿨 교육이 정

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

어져 있다고 보이는데, 과연 현재 바람

직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장

담할 수 있을까. 아니면 위와 같은 높은 

합격률이 시험공부에만 집중한 지극히 

비정상적인 교육의 결과 때문일까.

다음으로 변호사시험이 판례의 단순

한 암기 여부를 묻는다고 하면서 민사

법, 형사법, 공법 수험서에 언급된 만

개가 훨씬 넘는 판례를 외워야 변호

사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

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. 그래서 

민법 200개, 형법은 100개 등으로 변

호사시험에 출제되는 판례를 한정하

여 로스쿨에서도 그렇게 엄선된 판례

를 깊이 있게 토론하면서 공부할 필요

가 있고, 궁극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오

픈북 형태로 전환하여 국내외 판례는 

물론이고 외국문헌까지 찾아보는 능력

까지 본다면 국제화시대에 더 경쟁력

이 있는 법률가를 선발할 수 있다는 개

선안까지 있다.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

사시험 문제를 출제하여 왔으며 지금

까지 객관식시험에서 극히 일부 예외

가 있었을 뿐이고 대부분 중요 판례에

서 출제가 되었기에 판례를 몰라서 어

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. 그

리고 판례가 결국은 법학을 이해하는 

중요한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고, 판례

의 결론에 이르는 논거를 알지 못하면

서 단순 암기가 가능한지도 강한 의문

이다. 또한 과목별로 판례를 한정하기

도 어렵지만 기계적으로 숫자를 축소

하게 되면 오히려 법학의 전반적인 공

부에 지장을 주고 선정된 판례만 공부

하는 편향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.

로스쿨 교육에 대한 여러 비판을 보

면서 현재의 변호사시험에 개선할 부

분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 

수준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큰 역할을 

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까

지 하게 된다.

(출처/법률신문)


